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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처 � 21대� 대선�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가짜뉴스대응단(단장:� 김현,� 부단장:� 양문석,� 김동아)

민주당,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거북섬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 김용태, 권성동, 강승규, 김희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총 13인 고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국회의
원 9인과 이수정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등 총 13인을 공직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준석 후보 등 4인이 ‘거북섬 웨이브파크’ 관련 이재명 후보의 
유세 발언을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
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즉각 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페이스북에 마치 이재명 후보
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거북섬 조성을 기획했고, 거북섬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공
실율이 높은 상태인데, 그 사실을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경기 시흥 유세현장에서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거북섬에 관광 
유인이 없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흥시 웨이브파크 유치 및 인허가절차를 신속
하게 함으로써 시흥시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 공실률이 높은 거북섬을 본인
이 개발하였다는 치적으로 자랑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2013년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시흥시가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거북섬에 요트마리
나 항만을 추진했고, 2017년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흥시-한국수자원공사 협약
으로 해양레저 복합단지 시설 개발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2018년 취임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발휘해 웨이브
파크를 신속히 유치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거북섬 상가 공실 등 사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에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 실패한 
한국수자원공사 등 개발 주체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권이 망친 경제, 경기 불황으로 거북섬 
일대의 부동산 피해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북섬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한 차례 고발하고, 팩트체크도 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수사당국은 민주주의와 공명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
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허위조작정보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 법적 책임을 끝
까지 묻을 것입니다. (끝)


